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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서원’ 홍보콘텐츠 공모전-방문수기

제목 서원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
서원은 볼거리가 없다. 내가 처음 소수서원을 방문했을 때의 감상은 

한마디로 ‘참 볼거리가 없다’라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소수서원

을 비롯한 여러 서원을 방문했을 때 나와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원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문

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마애삼존불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궁궐인 경복궁도 아직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에 등재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서원이 유네

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은 서원을 직접 방문해 본 

사람들에게조차도 의아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문화재의 가치를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 얼마나 오

래되었는가에 두고는 한다. 물론 이러한 척도들도 문화유산의 가치

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이러한 척도만큼이나 중요한 것

이 해당 문화재가 가지는 의미와 이 문화재를 만들고 이용한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다. 성리학은 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조선의 이데올로기 그 자체였다. 마치 오늘날의 대한

민국이 민주주의를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생각하고 있는것처럼 말

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리학을 이해하고 그 의미와 뜻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비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성리학을 공부해야만 

했다. 하지만 향교나 성균관과 같은 관학만으로는 조선시대 선비들

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그러한 환경속에서 조선시대에

는 자연스럽게 사학인 서원이 발전하였다. 그렇다면 선비들은 서원

에서 왜 성리학을 공부하였을까? 

 유교에서 발달한 성리학은 우주의 기본원리와 법칙을 탐구하는 학

문이었고, 이 법칙을 통해 인간의 심성, 실생활 윤리, 치도의 방법, 

군신간의 도리를 도출해내는 심오하고도 철학적인 학문이었다. 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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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만물과 인간세계의 법칙 그리고 정치원리를 탐구하고 상호 논

의하고, 현실세계의 정치를 성리학적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며 성리

학을 공부하였다. 서양의 철학자 플라톤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철

인이 다스리는 사회라고 말하였다. 플라톤이 말한 철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으며, 그 철인이 바로 선비였고, 이 선비들이 

성리학이라는 철학을 공부하는 장소가 바로 서원이었다. 

 또한 서원은 단순히 학문을 연마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정몽주, 

조광조, 이황, 이이 등 존경스러운 선현을 제사 지내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서원에서 선현을 제사지내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예를 넘

어 선현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자신들도 선현들이 남긴 발자취를 

좇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원

은 풍류의 장소이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서원은 경치좋은 곳에 위치

해 있다. 서해 유성룡을 모신 병산서원의 만대루에서 바라보는 절경

이나 소수서원 앞에서 흐르는 강, 가을에 노란빛을 맘껏 뽐내는 도

동서원의 커다란 은행나무를 보고 있자면 절로 시상이 떠오르곤 한

다. 선비들은 이러한 서원에서 아름다우 자연을 보며 시도 짓고 풍

류를 즐기며 자신의 심성을 갈고 닦았다. 서원의 배치와 구조도 자

연과 결코 이질적이지 않게 어우러져 자연속에서 학문을 연마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들뜬 마음만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

의 풍습, 문화, 음식에 대해 실망하곤 한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가기

전 미리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가면 좀더 

역사적·문화적 맥락속에서 그곳의 문화를 더 깊이 음미할 수 있게 

된다. 서원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서원이 웅장함이나 거대함, 화려함

은 없지만 이러한 조선시대 정신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서원을 

방문한다면 무심코 지나쳤던 서원의 배치, 나무 한그루, 물소리에서 

조차 조선시대 선비의 정신을 느낄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문화가 형상화 되어잇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서원이다. 서원

을 방문하여 이러한 것들을 느낀다면 이것이 바로 유면한 역사학자 

E.H카가 이야기 했던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할수 있게 될 것이다. 


